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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제목 레이온 합성 실험

실험장소 기전여고화학실 실험일시 2024.04.12

실험 목표 레이온의 생성원리를 이해하고 실험을 통해 합성한다.

준비물 비커, 약숟가락, 전자저울, 약포지, 메스 실린더, 탈지면, 주사기, 탄산구리, 암모니아수, 묽은 황산

실험과정

1. 탄산구리 4g을 비커1에 넣는다.

2. 암모니아 40mL를 측정해 비커1에 넣고 섞는다.

3. 암모니아와 반응하지 않은 탄산구리를 필터페이퍼를 이용해 걸러낸다.

• 여과된 용액에 탈지면을 여러개 넣는다. (탈지면 녹음)

5. 비커2에 묽은 황산을 충분히 넣는다

6. 점성이 높아진 용액을 주사기를 이용해 묽은 황산에 넣는다.

실험 결과 및 
분석

레이온은 목재 펄프를 원료로 해 생산된 재생 섬유이다. 레이온은 니무에서 셀룰로오스를 채취하여 
만들어 내기 때문에 합성섬유지만 천연섬유와 같은 성질을 갖는다. 
탄산구리와 암모니아수를 섞어 만든 용액이 탈지면 속 셀룰로스를 화학적으로 분해하는 역할을 한
다. (탄산 구리 수용액 Cu2C03(OH)2 + 암모니아수 8NH4OH => 2[Cu(NH3)4(H20)]CO3)
필터페이퍼로 걸러낸 탄산구리에 탈지면을 넣었지만 탈지면이 녹지않아 다음 실험으로 진행하지 못
하였다. 암모니아수의 농도가 진하지 않아 녹지 않은 것으로 추측할 수 있었다.

느낀 점

레이온을 재생 섬유라고 하는 이유가 셀룰로오스를 용매에 녹여 섬유 상태로 뽑아낸 뒤 묽은 황산 
속에서 실을 뽑아낼 때에 H가 다시 공급되어 셀룰로오스가 환원되어 재생되기 때문이라는 것이 
신기하였고 이러한 과정을 직접 볼 수 있어서 더욱 흥미로웠다. 한 번 꼭 성공해보고 싶었던 
실험이었지만 용액의 농도 때문에 탈지면이 녹지 않아 결과적으로 성공하진 못해서 아쉬웠다. 다른 
조의 성공결과를 보며 레이온 합성에 대해 이해하는 데에 문제가 없었지만 다음부터 실험에서 
조금의 오차라도 줄이고 정확하게 실험을 진행해야겠다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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